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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업계와 함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나선다

- 김정관 장관, 유통업계와 ‘아름다운가게’ 방문

- 아름다운가게와 유통업계가 모두 참여, ‘친환경 소비·유통 문화 확산 협약’ 체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4월 30일(목) 오후 

서울 안국동 소재 ‘아름다운가게’를 방문하여 자원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사회적 기업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편의점산업

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유통산업 주요 협·단체와 아름다운가게는  

친환경 소비·유통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다. 

  이날 아름다운가게를 방문한 김정관 장관과 유통업계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화학 원료 불안정 상황을 계기로 친환경 포장, 재활용 확산 등 친환경 

소비로 전환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였다. 

  아름다운가게는 전국 100여개 매장에서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저소득층 후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아름다운가게의 사회공헌 활동 내용을 듣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우리 유통업계에도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및 건전한 

나눔 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아름다운가게와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

업계는 ‘친환경 소비·유통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친환경 

소비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개별 기업의 

일회성 활동이 아닌 유통업계와 아름다운가게 간의 공식적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보다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촉진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친환경 소비 문화의 확산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의 잠재력도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오늘 협약식이 우리 유통업계와 사회적기업 

간 협력을 위한 모범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우리 사회에 친환경 소비 및 

나눔 문화가 지속 확대되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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